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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력과 체육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014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규

칙적 체육활동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행복감 차이 교차분석, 다중회귀모형을 통한 규칙적 체육활동이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과 이항로짓 분석을 통해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에 따

른 체육활동의 참여 차이와 영향요인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 결혼여부, 건강수준이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와의 관계 분석 결과는 두 변

수 간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가 참여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체육활동 참여, 행복감, 참여유도 결정요인, 이항로짓분석, 체육시설 인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on personal 

happiness by analyzing the “2014 National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Survey”. By using cross-tabulation and 

the binary logit model, it is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The effect 

of positive affect on happiness index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income, 

marital status, appea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sports facil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using crosstab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physical activity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Hence, it is expected that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can lead the public to more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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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을 영위하는데 있어

여가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의 양

적 측면을 넘어 질적측면이삶의질과 행복한 삶을 측정

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하였다[1, 2]. 이에 따라

여가시간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인 체육활동 참여는 건

강한 삶과 여유로운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3].

과거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삶의 형태에서 체육활동의

목적은 노동력 신장을 위한 신체능력 증진에 있었다[2].

그러나 현대의 체육활동은 신체능력 증진 뿐 아니라 건

강한 정신 함양과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다.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스포츠

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는 나이를 불문하

고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건강증진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인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 체육학에서도 생활체육 참여가 인

간의 주관적 삶의 질과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일찍이 이루어져 왔다[2, 4, 5]. 선

행연구들은 행복의 정의를 내리는 것과 정량적

(quantification) 측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다수의 연

구에서 심리적·신체적 행복감, 자아실현감, 주관적 안녕

감, 삶의 질 등의 용어로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

다[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편, 행복

을 결정짓는 객관적 측면으로 성, 연령, 소득, 학력, 건강

수준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밝혀진바 있다[1, 12].

선행연구들은 생활체육 참여가 인지된 삶의 질, 만족

도 등과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은 단순히 생활체육 참여가 개인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는데에 치중되어 있을 뿐,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요인까지 포괄한 논의는이루어진 바

가 없다.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

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접근성을 시설

공급계획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20]. 이는 개인이 규

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특히 접근성이 양호한 집주변 체

육시설의 공급수준과 인지 여부는 체육활동 참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의미한다[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 규명하고, 체육활동 참여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가 개

인의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으로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에 주목하였다.

2. 연구방법

2.1 분석 자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와 행복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있다[14]. 해당 자료는

전국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참

여 실태, 시설활용 및여건조사 등을매년 실시하고 있다.

총 표본은 약 9,000개에 달하며, 48개의 설문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중연구대상이 되는 주요 문항은인구학

적 특성과 ‘행복지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 ‘집주

변의 체육시설 인지 여부’ 등이다.

2.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규칙

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과 이항로

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확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궁극적

으로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개인의 행복감을 증대시

킬 수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으로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에 주목

하였다. 총두 개의 분석모형에 따라 각각 ‘개인의 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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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였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설

명변수는 성, 나이, 교육수준, 직업유무, 월평균가구소득,

결혼여부, 거주지역 특성이며, 체육활동 관련 특성은 현

재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주당 여가활동시간(분)이다. 행

복지수모형에는 규칙적 체육활동 여부가 중요변수로 투

입되고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모형에는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여부가 중요변수(key variable)로 투입되었다<Table

1>참고.

3. 결과

3.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감 차이

3.1.1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정량화하기란 결코 쉬운 문

제는 아니다.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행

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어느 한 지표를 적용하여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4 국민생활체육 참

여 실태조사’에서 설문문항에 포함된 행복지수를 사용하

고자 한다. 해당 문항은 총 4가지 측면에서 행복지수를

10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각각 생활태도 수준, 긍정적

인생관, 삶의 욕구 충족도, 사회적 열정도로 명명하였으

며, 4가지의지수를 대표하는 ‘행복지수’는총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Happiness index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Living attitude

levels

non-participation 7.007 1.474
-12.305**

participation 7.384 1.415

Positive view

of life

non-participation 6.962 1.453
-11.750**

participation 7.318 1.403

Desire of life

satisfaction

non-participation 6.587 1.607
-12.451**

participation 7.001 1.514

Social passion
non-participation 6.781 1.534

-10.829**
participation 7.130 1.498

Happiness index

(total average)

non-participation 6.835 1.300
-13.867**

participation 7.208 1.232

** p-value < 0.000

<Table 2> Compared to the average of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by 

Happiness Index

position variables contents mean

D, I Regual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 non-participation (0), participation (1)

D Happiness index(average)
10 point scale

(1: strongly disagree ∼ 10: strongly agree)
7.0

I

Individual

Characteristic

gender # female(0), male(1) 0.5

age age 43.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 High school (2), College degree (3) 1.1

work status # in occupation (0), occupation(1) 0.6

monthly household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

(1: under ￦1,000,000 ∼ 12: over ￦6,010,000)
321.0

marital status # single(0), married(1) 0.7

residential area # Non-urban(0), urban(1) 0.7

Physical

activity

Characteristic

subjective health status
5 point scale

(1: not healthy at all ∼ 5: very healthy)
3.8

Physical activities time per week (min.) average physical activities time per week (min.) 505.1

awareness of neighborhood exercise

facilities #
do not know(0), know(1) 0.5

I: Independent variable / D: Dependent variable

#: Dummy variable / else: continuous variable

N=8,977

<Table 1> Variable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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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 체육활동은 참여빈도를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참여자를 규칙적 체육활동자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앞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와 행복지수영역별 관련성을

살펴보면(<Table 2> 참고), 참여자들의 경우가 모든 지

수에서 미참여자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평균값 차이는 t-test 결과통계적으로 매우유

의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체육활

동을 하는 것이 생활태도와 삶의 욕구 및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복감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2 규칙적 체육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체육활동 관련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규칙적 체

육활동 참여 여부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위해 다중회귀모

형(multinomial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때

행복지수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연속형 변수

의 형태로 취급하여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Table 3>), 추정된 모형의 F-value가

190.2이며 유의확률은 0.000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설명변수들 간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은 크게 의심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추정모형의 설명력은 17.5% 수준이며, 투입된 설명변수

중 성, 거주지역과 주당 여가활동 시간(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정계수가 유의한 설명변수들을 통해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

일 경우가, 현재 건강수준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수록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투입된 설명변수들 간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현재

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큰 0.326으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가 0.101로 나타났다. 주

목할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에는 자신이 건강하

다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행복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3.2.1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에 따른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차이

체육활동의 토대가 되는 체육시설의 공급 수준이 기

초자치단체나 읍면동 수준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여부를 공급수준의 대리변수로 활

용하였다. 먼저, 집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전체 표본 8,977명 중 규칙적으로 체육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은 55.0%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

치이다. 이를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잘 모르고 있는 집단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Variables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value p-value VIF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1) 0.019 0.007 0.720 0.471 1.132

age -0.002 -0.033 -1.870 0.061 3.455

education level 0.087 0.052 4.314 0.000 1.588

work status (working=1) 0.134 0.052 4.614 0.000 1.368

monthly household income 0.001 0.076 6.571 0.000 1.472

marital status (married=1) 0.081 0.029 1.881 0.060 2.648

residential area (urban=1) -0.004 -0.001 -0.133 0.894 1.091

Physical activity

Characteristic

subjective health status 0.517 0.326 29.511 0.000 1.328

Physical activities time per week (min.) 0.000 0.001 0.109 0.914 1.090

awareness of neighborhood exercise facilities 0.260 0.101 10.438 0.000 1.025

constant 4.561 46.266 0.000

N=8,977, F-value=190.179 (p<0.000), R2=0.175

<Table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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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인반면 잘 알고 있는집단은 참여율이 62.1%로 약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량(669.6)의 유의확률이 0.000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매우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

주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total

n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awareness of

neighborhoo

d exercise

facilities

do not

know

n 1365 556 1921

% 71.1 28.9 100.0

know
n 2676 4380 7056

% 37.9 62.1 100.0

total
n 4041 4936 8977

% 45.0 55.0 100.0

 test (p-value) 669.6 (0.000)

<Table 4> Cross-tabulation and chi square test 

result

3.2.2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앞서 집주변 체육시설의 인지 여부에 따른 규칙적 체

육활동 참여율을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은 다양

한 영향요인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

의 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로 개인의 선택

(choice)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로

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종속변수가 명목척도(nominal)의 이산

형 변수일 때 어느 한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분석하는데

용이한 분석모형이다. 가령 종속변수가 주거이동 여부,

주택소유 여부, 교통수단 선택 등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여부(미

참여/참여)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어 이항로짓모

형(binary logit model)을 분석모형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중요변수(key variable)인 집주변 체육

시설 인지여부를 투입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설명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기준

모형과 설명변수가투입된비교모형의 -2LL값의 차이가

11,518.6으로 충분히 크게 나타난다. 비교모형의 추정계

수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량이 836.8이며, 유의확률

은 0.000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또한

비교모형의 예측확률이 관측확률과의 차이가 없음을 나

Variables B Exp(B) Wald p-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1) 0.215 1.240 20.741 0.000

age 0.003 1.003 2.036 0.154

education level 0.086 1.090 5.483 0.019

work status (working=1) -0.176 0.839 11.013 0.001

monthly household income 0.001 1.001 12.900 0.000

marital status (married=1) 0.142 1.152 3.313 0.069

residential area (urban=1) 0.006 1.006 0.014 0.905

Physical activity

Characteristic

subjective health status 0.205 1.228 41.260 0.000

Physical activities time per week (min.) 0.001 1.001 46.882 0.000

awareness of neighborhood exercise facilities 1.349 3.855 563.987 0.000

constant -2.545 0.079 186.838 0.000

Number of sample goodness of fit

N=8,977, -2LL=11,518.6, x2 test=836.8, p-value=0.000

Cox & Snell R2=0.089, Nagelkerke R2=0.119

Hosmer & Lemeshow test=5.897, p-value=0.659

Dependent variable :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non-participating (=o, reference group), regular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ng (=1)

<Table 5> Result of binary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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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Hosmer & 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5.897이며, 유의확률이 0.659로 나타나 추정된 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비교모형에 의한 규칙

적 체육활동 미참여/참여의 분류는 64.0%의 정확도를 나

타냈다. 추정계수의 유의확률은 대부분 10% 이하로 나타

났으나, 나이와 거주지역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유무는 (-)의 부호를, 성,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결혼여부,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 주당 여가시

간(분),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 변수들은 (+) 부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 주당 여가시간(분)이 많을수록, 집주변 체육시

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규칙적체육활동에 참여

할 확률이 높다고볼 수 있다. 특히집주변의 체육시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해 인지하고 있을 경우의 승

산(odds)1)이 3.855배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설명변수들

의 승산보다 가장 높은 것이며, 집주변 체육시설의 인지

여부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규칙

적인 체육활동의 참여가 어떠한 영향력과참여유도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14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와 행복지수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규칙적 참여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으로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와의 영향력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자료는 전국 10세 이상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는 자

료로 생활체육 규칙적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지 않은 보편

적 검증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은 첫째, 규칙적인 체육활동의 참여로 개인의 행

1) 승산(odds, 오즈)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을 말한다(Lee & Noh, 2013: 358). 

승산   


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가 발생할 확률

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연구들에서

도 밝혀진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참

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2],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아실현이 높게 나타난다[7].

또한 활발한 신체활동은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잠재적인 도움을 주며[22, 23], 특히 노인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적 행복감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6, 24].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행복한삶에 영향

을 미친다는 몇몇의 연구들에 의하면, 성,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학력 등에 따라 행복한 삶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다[8].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가 행복감

이 높은 것으로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

다[16]. 이는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

계학적 요인이 행복한 삶의 기초적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 생활체육 참여와 더불어 골프

나[25] 수상스키와 같은 특정종목의 여가몰입이 심리적

행복감 및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26] 특정 종목이 주는 행복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행

복과 질적으로 향상된 삶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특히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더욱 영향력

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노인층이나 청소년

기 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규칙적 체육활동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생활체육에 규칙적

으로 참여할수록 행복감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감이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규칙적 생활체육참여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함

을 물론,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함

으로써 국민복지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교차분석과 이항로짓분석

을 이용하여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가 규칙적 체육

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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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즉집주변에 있는 체육

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

공급에 있어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며, 집주변의 체육시

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체육 등 스포츠 참

여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

들의 규칙적인 체육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방안에서 체육시설 공급 전략의 주요한목표로 접

근성 증대를 통한 서비스 거리 확보로 설정한 것은 향후

체육활동참여촉진에긍정적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

인다.

5. 결론

최근 체육활동의 신체적 기능 증대 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 함양과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

되고있다. 무엇보다 주5일제 근무제실시로인해 여가시

간이 증대되고,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

에 대한 수요가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건강의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삶의 질, 만족도, 행복감 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체육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향상시키기 위

해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가장가까이서 참여

의 기회를 높여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규

칙적인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킬수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에도 긍정적인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시키기 위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여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가진다.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집주변 체육시설 인지 여부임을 밝혀냈으

나, 분석 자료에서 제공하는 다소 제한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정의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설

명하지 못하였다. 가령 공급주체나 체육시설의 규모 및

다양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세부적인 정책

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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